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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부모의 방

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MCAPS) 데이터 중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

형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은 선형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해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높은-

감소’(2.64%), ‘낮은-증가’(71.5%), ‘낮은-감소’(11.56%), ‘높은-증가’(14.3%)의 4개 잠재계층으로 분

류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초

기에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계층들보다는 초기 사회적 위축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

이다가 감소하는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발

달궤적을 따라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

의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이해와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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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

모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적 통합을 위

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이나 가족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중 탈북청소년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문화청소년은 10만 9,387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

지만, 2015년에 비해 그 수가 25%나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다문화청소년에 대

한 정부, 지자체, 학계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은 여전히 한

국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 배경 자체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소수자의 위치, 외모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이중 문화에서 오는 혼란, 한국어 사용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유지희, 황숙연, 2016). 특히 한국인 특유의 자국 문화 고집 현상은 다문화청소년

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이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마주하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 경

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그들의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문화청소년은 점차 대인관계에

서 스스로 철회하는 행동 양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모상현, 2018). 

이처럼 개인이 다양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스스로 철회하

는 행동을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데(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 위축

과 같이 특정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

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

다. 대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ㆍ청소년은 수줍음이나 사회불안 때문에 또래관계에

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ubin et al., 2009).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거나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래들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Oh, Rubin, Bowker, Booth-LaForce, 

Rose-Krasnor, & Laursen, 2008),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욱 적어지면서 건강한 

적응과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Rubin et al., 2009). 사

회적 위축은 그 자체로서 심리적 장애는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이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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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경우,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심리적 장애의 증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Rubin & Burgess, 2001).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ㆍ청소년은 또래에게 부

정적으로 인식되어, 아예 또래관계로부터 배제되거나 만성적인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김경은, 최은희, 201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위축은 다양한 궤적을 따

라 발달해가는 것으로 보인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Oh et al., 2008). 그동안 수행되어온 여러 종단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

령대와 측정방법(즉, 정보제공원)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연구하였다. 가령, 

Oh 등(2008)은 5~8학년(12세~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평정을 통해 사회적 위축

을 측정하고 발달궤적을 추적하였는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이 ‘낮은-유지’, ‘감소’, 

‘증가’의 3가지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였다. Sterba, Prinstein과 Cox(2007)는 보

다 낮은 연령대인 2∼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은-유지’, ‘증가’, ‘높은-

유지’의 궤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Eggum et al.(2009)도 4.5세부터 7세 

아동이 10.5세와 13세가 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총 4회 어머니 보고와 교사의 보

고 방식으로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

소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어머니 보고에 따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서는 ‘낮

은-감소’, ‘높은-감소’, ‘중간-유지’, ‘중간-증가’의 4가지 잠재계층이, 교사의 보고에서는 

‘낮은-유지’, ‘높은-감소’, ‘낮은-증가’의 3가지 잠재계층이 산출되었다. Booth-LaForce와 

Oxford(2008)는 1~6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보고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탐색하

였는데 3가지의 궤적을 보고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상’ 궤적은 Oh 등

(2008)이 산출한 ‘낮은-유지’ 궤적과 같이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궤적이

었고, 낮은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적 위축이 점점 높아지는 ‘증가’ 궤적과 높은 수

준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감소’ 궤적이 그 뒤를 이었다. 요컨대, 아동ㆍ청소

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해 수렴되는 결과는, 연령대

와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증가, 감소, 혹은 유지되는 등 

여러 이질적 경로를 따라 발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의 발

달적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 무엇인지 종단연구를 통해 탐색하거나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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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면에서도 다문화청소년 집단과 같이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에 더 취약한 소

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반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나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관련 변인이나 또래관련 변인의 영향에 집중해 왔

다. 부모관련 변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

었는데, 대체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애정, 돌봄, 감독 지도의 수준이 높은 경

우, 자녀의 사회적 위축이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민원홍, 손선옥, 2017; 이봉주, 민원

홍, 김정은, 2014; 정경미 외, 2013; Rubin, Coplan, & Bowker, 2009),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강압이나 무관심, 학대, 방임 등을 특징으로 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학교부적응, 비행과도 광범위한 관련성을 보이는 결

과들을 제시해왔다(김춘경, 조민규, 2018; 박기원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 홍나미, 

박현정,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

치는 영향을 횡단적 설계를 통해 검증한 연구들이며, 소수의 종단연구들 중에서도 부

모의 특정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발달양상, 즉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학대에 비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장기간 

유지 및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보다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서 및 신체 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방치하며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양육행동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에 의해 오랫동안 방임된 아동ㆍ청소년은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

의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 역기능적 자아가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 감정적 대처

를 도와줄 만한 양육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해 감정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ter, 1982). 따라서 부모가 이러한 양육태도를 갖

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대표적

으로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방임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bid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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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그들 자신의 문화적응을 포함

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며, 바쁠 때 자녀를 돌봐 주거나, 집안의 어려움이나 자녀 교

육과 관련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지 못하는 경

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자녀와

의 정서적 교류의 어려움(강선자, 손수민, 2011), 부족한 양육지식으로 인한 좌절감(오

혜정, 2015),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박미경, 엄정애, 2007) 등도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 양육 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Fontes, 2005), 가정에서 부모

의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동시에 사회적 위축 경향을 보이기 쉬우며, 이러한 대인관계 어려움은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 결과로 이

어질 수 있다(박기원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그러나 부모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경험과는 별개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형성하는 또래관계 또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에 의미 있게 관여할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또래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

이 커지는 시기로,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함께 또래의 긍정적 영향, 특히 친구에게서 

얻는 강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Degnan 

& Fox, 2007), 또래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은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Oh et al., 2008).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김명숙, 1995; Dubow & Tisak, 1989)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의 지지원에 따라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으로 구분해 왔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지지원은 친구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친구지지는 비슷한 연령의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만족감을 제공하

고 자존감을 고양시켜주는 호혜적 관계를 의미한다(Parker & Asher, 1993). 이러한 

친구지지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감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이용순, 박성희, 2017), 긍정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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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발달을 촉진하며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자아상 형성에 기여한다(Bishop & 

Inderbitzen, 1995).

더욱이,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그 자체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도 제시

되고 있다. 예컨대, 친구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이나 낮은 가족 유대감이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성수, 2013). 또한, 강력한 친구지지는 또래관계에서 청소년이 

안정감을 경험하는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발달궤적이 친

구지지에 의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Gazelle & Rudolph,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안과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응적 

특성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점차 또래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이며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지며, 

사회적 위축의 정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친구지지와 같은 긍

정적 또래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가 

있으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었지만, 아직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과 관련하여 친구지지

의 조절(완충)역할 등 구체적인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탐색하여 사회적 위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 

각각의 주효과와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가족아동ㆍ청소년패널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의 이질적인 발달궤적, 즉 잠재계층을 확인할 것이며,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

정에서 친구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

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이 국내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부모의 방임과 친구지지가 다문화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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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어떠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실증적 지식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건에서 만일 친구지지가 부정적 발달궤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부모의 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친구지지의 완충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거

나 이미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중재, 지도, 및 상담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

추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은 어떠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진행한 다문화가족아동ㆍ청소년패

널조사(MCAPS) 데이터 아카이브 중 2차~6차 청소년용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용 설문의 조사 영역은 크게 다문화 관련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

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요인인 사회, 정서, 행동 요인 중 

사회적 위축, 환경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 중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변인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으로 연도별 대상자 수는 표 1과 같다. 2011년(1차년도) 표본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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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 이탈자(조사 거부, 유학, 이민 등) 135명을 제외한 2차

년도 연구대상자의 몇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1500명 중 남학생은 740명(49.3%), 여학생은 760명(50.7%)이었다. 아버지의 출신 

국가는 한국이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44.9%), 중졸

이하(25.8%), 4년제 대졸(9.1%), 2-3년제 대졸(6.1%) 순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기능

직(35.4%), 관리/사무직(16.6%), 농업/어업(15.9%) 순이었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일본(30.6%), 필리핀(23.1%), 중국-조선족(17.6%), 중국-한족 혹은 기타 민족(6.7%) 순

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3.4%), 2-3년제 대졸(22.8%), 4년제 대졸(14.8%), 중

졸이하(10.2%)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학생/주부(37.4%), 관리/사무직(21.6%), 기

능직(14.9%) 순이었다. 

표 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연구대상자 수

구분 2차(2012년) 3차(2013년) 4차(2014년) 5차(2015년) 6차(2016년)

대상자 수 1490명 1443명 1370명 1337명 1319명

2. 측정도구

1)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 문항은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

이 사용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재구성한 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예: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등).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Liker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에 대한 내적 일

관성(Cronbach's α)은 0.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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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측정 도구는 이경상 외(2011)가 사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재구성한 7개의 문항(예: “부모님은 나보다 바깥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

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

부터 방임적 양육태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마지막 2개 문항(“부모

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7개의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89로 나타났다.

3) 친구지지

다문화청소년의 친구지지는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중 친

구지지의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등). 친구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7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6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

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초5 시점에서부터 중3 시점까지 5개년 간 측정한 

사회적 위축, 그리고 초5 시점에 측정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및 친구지지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5개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를 추적

하기 위해서 관찰 시점에서의 변인 평균값인 절편과 시간 진행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인 기울기를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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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선형, 2차함수)을 가정하여, 5개년 간 사회적 위축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의 변화 추세가 개인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

날 수 있으므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분석을 수행하여 다문화청소년

의 사회적 위축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잠재계층에 부모의 방임

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가 미치는 효과와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계층 대비 비교계층에 속할 확률의 비인 승산비(odds ratio: 

OR)을 예측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호작용항 생성 시 두 변인

은 모두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2과 Mplus 7.4를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연구모형

Ⅲ. 결  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사회적 위축(초5~중3 5개년 간),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초5), 친구지지(초5)의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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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위축

2차년도(초5) 1490 2.20 0.73 -0.05 -0.56 

3차년도(초6) 1443 2.25 0.72 -0.11 -0.59 

4차년도(중1) 1370 2.26 0.74 -0.16 -0.63 

5차년도(중2) 1337 2.35 0.74 -0.22 -0.51 

6차년도(중3) 1319 2.32 0.73 -0.14 -0.5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초5) 1500 1.85 0.55 0.25 -0.55 

친구지지(초5) 1500 3.90 0.84 -0.57 0.12 

2차년의 사회적 위축 평균은 2.20(SD=0.73), 3차년은 2.25(SD=0.72), 4차년은 2.26 

(SD=0.74), 5차년은 2.35(SD=.074), 6차년은 2.32(SD=0.73)로 나타났다. 6차년도(중3)

에는 5차년도에 비해 사회적 위축 수준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4차년도(중1)에서 5차년도(중2)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1.85(SD=0.55), 친구지지의 

평균은 3.90(SD=0.84)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간 연관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간 상관관계는 .28

에서 .56까지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2차년도의 사회

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6, p<.01), 이후에는 매우 낮은 정적 상

관을 보이거나(4차년도 r=.08, p<.01; 6차년도  r=.07, p<.05),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3차년도와 5차년도). 한편, 친구지지는 모든 차수에서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30<r<-.18, p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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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2차년
사회적
위축(1)

3차년
사회적
위축(2)

4차년
사회적
위축(3)

5차년
사회적
위축(4)

6차년
사회적
위축(5)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6)

친구
지지
(7)

1 - 　 　 　 　 　 　

2 .43** - 　 　 　 　 　

3 .41** .50** - 　 　 　 　

4 .33** .40** .56** - 　 　 　

5 .28** .37** .48** .56** - 　 　

6 .16** .03 .08** .04 .07* - 　

7 -.30** -.20** -.23** -.19** -.18** -.24** -

*p<.05, **p<.01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분석

잠재성장모형은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찾은 후, 이로부터 

개인의 초기치 평균값과 변화율 평균값을 얻어서 하나의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루어진 

함수를 얻는데(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전체적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무선적으로 발생했다는(missing at random) 

가정에 따라 완전정보 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추정법

으로 처리하였다. 종단 데이터의 변화함수를 가정하기 위해, 먼저 무변화모형과 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이며, 변화모형은 선형모형 혹은 비선형(이차함수) 모형을 의

미한다. 이러한 세 모형별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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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NFI IFI TLI RMSEA AIC BIC

무변화 243.09 13 .00 .88 .87 .88 .86 .10 257.09 257.14

선형 58.08 10 .00 .97 .96 .97 .94 .05 78.08 78.15

비선형 93.35 6 .00 .96 .95 .95 .89 .09 121.35 121.45

세 모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변화모형의 경우, 카이자승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CFI, NFI, IFI, TLI가 권장 기준값(>.90)에 도달하지 못

하였고, RMSEA도 권장 기준값(<.08)에 미치지 못하였다. 비선형(이차함수) 모형의 경

우, CFI, NFI, IFI가 권장 기준값에 도달하였으나 TLI는 그렇지 못한 반면, 선형모형의 

경우 모든 절대 적합도 지수가 권장 기준값에 도달하였다. 또한 상대 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 값을 비교할 때 선형모형이 세 모형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임에 따라 선형

모형이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

장모형의 초기값 평균(M=2.21, p<.001)과 변화율 평균(M=0.04, p<.001)이 모두 유의

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증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값의 분산(σ2=0.27, p<.001)과 변화율 분산(σ2=0.02,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유

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잠재적 이질성이 존

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중심

으로 그 유사성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결과

　 추정치 S.E. C.R.

평균
초기값 2.21 0.02 129.06***

변화율 0.04 0.01 　6.41***

분산
초기값 0.27 0.02  15.45***

변화율 0.02 0.00 　9.3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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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상이한 개인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간에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사한 잠재계층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

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5개년(2-6차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와 각 계층 수에 따

른 적합도 지수를 표6에 제시하였다. 

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AIC, BIC, Adj. BIC는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분

명해지기 때문에(Muthén & Muthén, 2000), 계층 수 ‘4’인 경우가 다른 계층 수에 비해 

지표들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entropy를 살펴본다면 계층 수 ‘2’는 .64이며 계층 

수 ‘3’은 .58로 감소했고, 계층 수 ‘4’인 경우 .78이며 계층 수 ‘5’인 경우도 .81로 계층 

수 ‘4’부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 수의 유의성 검정인 LMR(Lo-Mendell-Rubin)

을 조사했을 때 계층 수 ‘4’와 계층 수 ‘5’인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표 6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적합도 지수

class=2 class=3 class=4 class=5

Log

Likelihood
-7317.02 -7313.27 -7260.99 -7260.99

AIC 14660.05 14658.54 14559.97 14565.97

BIC 14730.24 14744.73 14662.56 14684.76

Adj.BIC 14688.94 14694.10 14602.20 14614.87

entropy .64 .58 .78 .81

Lo-Mendell-

Rubin 검증
17.40(p=.15) 7.19(p=.51) 15.57(p<.05) 15.85(p<.05)

n of class

1=186(11.38%) 1=229(14.01%) 1=43(2.64%) 1=43(2.64%)

2=1449(88.62%) 2=1300(79.5%) 2=1169(71.5%) 2=1169(71.5%)

3=106(6.49%) 3=189(11.56%) 3=189(11.56%)

4=234(14.3%) 4=234(14.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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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표들을 고려할 때 잠재계층을 4개로 분류하는 것과 5개로 분류하는 모형 

모두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계층 수 5인 경우 한 계층이 추가된 것 외에는 각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계층 수 4인 경우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인 지표와 간명

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잠재계층의 수를 4개로 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4개 잠재계층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표준화된 계수로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값

‘높은-감소’ ‘낮은-증가’ ‘낮은-감소’ ‘높은-증가’

초기값 2.80*** 2.18*** 1.85*** 2.45***

변화율 -0.31*** 0.05*** -.140*** 0.20***

 ***p < .001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내재된 잠재계층들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 

계층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높은’ 초기값에서 점차 감소

하는 특징을 보여 ‘높은-감소(2.64%)’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낮은’ 초기값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 ‘낮은-증가(71.5%)’라 명명하였고, 세 번째 계층은 초

기값도 낮은 상태에서 변화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낮은-감소(11.56%)’로 명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층은 높은 초기값 수준에서 이후에도 상당한 증가를 보

이기 때문에 ‘높은-증가(14.3%)’로 명명하였다. 확인된 4개 잠재계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4개 잠재계층의 각 차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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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표 8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잠재계층별 빈도(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잠재계층 빈도(비율) 2차 3차 4차 5차 6차

‘높은-감소’
(계층 1)

43(2.64%) 2.97(.40) 2.66(.15) 2.32(.12) 1.99(.09) 1.65(.06)

‘낮은-증가’
(계층 2)

1169(71.5%) 2.17(.67) 2.22(.30) 2.27(.24) 2.32(.18) 2.37(.12)

‘낮은-감소’
(계층 3)

189(11.56%) 1.87(.66) 1.68(.20) 1.55(.24) 1.42(.15) 1.28(.10)

‘높은-증가’
(계층 4)

234(14.3%) 2.46(.73) 2.70(.30) 2.88(.24) 3.06(.18) 3.24(.12)

5.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잠재계층에 

대해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각 계층별로 표 9에 제시하

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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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적 양육태도가 1점 증가할 때, 사회적 위축의 ‘높은-감소’ 계층 대비 ‘낮은-증가’ 

계층에 속할 승산비(odds ratio: OR)가 0.51이었으며,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OR은 

1.3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다문화청소년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서 사회적 위축의 수준

이 비교적 작은 폭으로 증가(계층 2)하거나 감소(계층 3)하는 발달궤적을 따라 발달하

기보다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의 발달궤적을 따라 발달할 가능성이 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표 9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가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준계층 높은-감소(계층 1)

비교계층 낮은-증가(계층 2) 낮은-감소(계층 3) 높은-증가(계층 4)

　 B S.E. OR B S.E. OR B S.E. OR

부모방임 -0.68* 0.31 0.51 -0.60* 0.31 0.55 -0.49 0.34 0.61

친구지지 0.09 0.17 1.10  0.47** 0.18 1.60 -0.06 0.18 0.95

상호작용 0.08 0.30 1.09 -0.25 0.31 0.78 -0.27 0.34 0.76

기준계층  낮은-증가(계층 2) 낮은-감소(계층 3)

비교계층 낮은-감소(계층 3) 높은-증가(계층 4) 높은-증가(계층 4)

　 B S.E. OR B S.E. OR   B S.E. OR

부모방임 -0.06 0.18 0.95 0.22 0.15 1.25  0.25 0.20 1.28 

친구지지 0.36*** 0.09 1.44 -0.15** 0.08 0.86 -0.52*** 0.11 0.60 

상호작용 -0.32** 0.18 0.73 -0.33** 0.15 0.72  0.01 0.20 1.01 

*p<.05, **p<.01, ***p<.001

또한 친구지지가 1점 증가할 때, 사회적 위축의 ‘높은-감소’ 계층 대비,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1.60배 높았다. 또한,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낮은-감소’ 계층

에 속할 가능성이 1.44배 높았고,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

은 0.86이었으며,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은 0.69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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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패턴의 결과들은 친구지지가 높을 때,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초

기에 높다가 크게 감소하는 궤적(계층 1)이나 사회적 위축이 꾸준히 증가하는 궤적

(계층 2)보다는, 초기에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으면서 완만하게 꾸준히 감소하는 궤적

(계층 3)을 따라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낮은-감소’ 궤적(계

층 3)보다는,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는 궤적(계층 4)을 따라 

발달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낮은-증가’ 계층을 기

준집단으로 하고, ‘낮은-감소’ 계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그리고 ‘높은-증가’ 계

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였다. 즉 상호작용항이 1점 증가할 때, ‘낮은-증가’ 계층에 비하여 ‘낮은-감소’ 계

층의 OR은 0.73이었으며, ‘낮은-증가’ 계층 대비 ‘높은-증가’ 계층의 OR은 0,72였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친

구지지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친구지지 그룹과 낮은 수준의 친구지지 그

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X)의 증가에 따라 낮은-증가 계

층에 비해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우도비와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증가’ 계층을 기준으로 ‘낮은-감

소’ 계층을 비교할 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친구지지의 수준

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낮은-증가’ 계층보다는 ‘낮은-감소’ 계층, 즉 상대적

으로 더 긍정적인 발달궤적에 속할 OR이 뚜렷하게 높은 반면, 친구지지 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증가’ 계층과 ‘높은-증가’ 

계층을 비교할 때,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

가할 때 ‘낮은-증가’ 계층보다는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

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증가’ 

보다는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

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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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발달궤적(즉, ‘낮은-증가’에 대비하여 ‘높은-증가’ 계층)

을 따라 사회적 위축이 발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을 때

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낮은-감소’ 계층의 OR                  ‘높은-증가’ 계층의 OR     

그림 3. 친구지지 수준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따른 ‘낮은-증가’ 계층 대비 ‘낮은-감소’

계층 및 ‘높은-증가’ 계층의 승산비(OR)

Ⅳ.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초5) 

~6차년도(중3)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탐색해보고, 그러한 변화과정에 나타

나는 이질적 발달궤적(잠재계층)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류,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

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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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5부터 중3까지의 

5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전반적으로 선형적인 발달궤적을 가지며 서

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

소년 또한 학령후기 사춘기 진입과 청소년기 초기를 지나면서 또래관계와 또래집단의 

영향이 이전 시기보다 커지고 자의식 고조되며 자기중심성이 증가하는 등 일련의 사

회적, 사회인지적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또래의 평가나 영향에 더

욱 민감해지지만,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의 증가로 불안정한 자아상을 경험하고 사회불

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경향성의 전반적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5).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문

화적 차이로 인한 부가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선

형적인 증가세를 보인 점은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탐색한 다른 종단연구

(좌현숙, 2018)에서 보고된 전반적 발달 양상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1 이후의 청소년기 동안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

의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일반화된 해석에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도 마지막 6차년도에 중2에서 중3의 시기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위축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사회적 위축의 발달을 추적하여 전반적 ‘안정’ 추세를 보고한 연구(정

경미 외, 2013)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위축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라 

발달하면서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보고(이봉주 외, 2014)도 있다. 따라서, 청

소년기 초기부터 중학교 말까지를 포함하여, 특히 중3 이후의 청소년기에 사회적 위

축이 증가 추세가 아닌 안정 혹은 감소 추세로 바뀌는지의 여부는 다른 종단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로 실증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사회적 위축의 발

달궤적에 대한 종단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와 같

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발달궤적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처럼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단일 궤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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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미가 있지만, 이질적인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찾아 기술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려는 접근이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중기와 청소년기 동안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단일의 발달

궤적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변화의 양상에 있어서 뚜렷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증

거가 여러 종단연구(예: 정경미 외, 2013; 조예진 외, 2015; Oh et al., 2008)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이러한 발달

적 이질성(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함)이 시사됨에 따라, 성장혼합모형을 적용

하여 사회적 위축의 이질적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는데, 총 4개의 발달궤적( ‘높은-감

소’, ‘낮은-증가’, ‘낮은-감소’, ‘높은-증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계

층 중 ‘낮은-증가’ 계층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많아 71.5%를, 그 다음

은 ‘높은-증가’ 계층으로 14.3%를 차지하여 무려 85.8%의 다문화청소년이 초5~중3의 

청소년기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반면, 나머지 약 15%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주로 낮

은 초기 값에서 시작하여 완만하게 감소하는 ‘낮은-감소’(11.56%) 계층이나 비교적 높

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의 ‘높은-감소’(2.64%) 계층에 속

하여,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는 궤적을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은 다문화청소년만을 대

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가 거의 없고, 일반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대상자

의 학년(연령)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4개의 발달궤적은,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이 연령대와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

양하게 보고되었지만, 대체로 증가, 감소, 혹은 유지되는 등 몇 가지 이질적 궤적을 

따라 발달한다는 결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낮은-증가’ 궤적을 따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낮은-유지’ 궤적

(혹은 ‘정상’ 궤적)이 가장 흔하다는 결과(Booth-LaForce & Oxford, 2008; Oh et al., 

2008)와는 대조를 이룬다. 가령, 일반 아동ㆍ청소년들 대상의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연령대가 가장 비슷한 국외 연구(Oh et al., 2008)에서 5학년~8학년 학생들의 8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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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유지’ 계층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연구는 미국의 일반(지역사회) 아동

ㆍ청소년 표본을 대상을 한 점, 본 연구와 달리 자기보고가 아닌 또래평가를 활용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의 차이는 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할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

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사회문화적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할 수 있으므로

(김아영, 김수인, 2011; 장미, 전종설, 2013), 이 시기 동안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보다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은, 이러한 심

리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잠재계층(예컨대, ‘감소’ 대비 ‘증가’ 계층)을 유의하게 예

측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 3).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변인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의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차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궤적들(계층 2와 계층 3)보다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

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궤적(계층 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의 측정치인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2차년도의 사

회적 위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16)을 보였으나, 이후에 점차 사회적 위축 측정치와

의 상관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는 결과로, 초기에 측정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청소년

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또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의 맥락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위축이 

경감될 여지가 있고(Greenberger, Josselson, Knerr, & Knerr, 1975),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있더라도 이에 저항함으로써 그 전반적 영향

이 감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친구지지와 같은 다른 사회적 관계 변인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낮은-증가’ 궤적(계층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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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초기 사회적 위축이 낮으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낮은-감소’ 궤적(계층 3)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높은-증가’ 궤적

(계층 4)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등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궤적을 따라 발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친구로부터 강

력한 지지를 받을 경우, 또래관계 문제가 경감되고 긍정적 자아정체감 발달이 촉진되

며(Bishop & Inderbitzen, 1995), 사회적으로 덜 위축됨(이정숙, 송화진, 2014)을 보고

한 횡단적 연구들의 결론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방임이 낮을 때는 ‘낮은-증가’ 대비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OR이 높은 반면, 부모의 

방임이 높은 수준일 때는 그러한 차이가 없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 부모의 방임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증가’ 대비 ‘높은-증가’ 계층에 속

할 OR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부모의 방임이 증가하더라도 OR

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

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충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결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발달궤적이 친구지지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고한 외국의 종단연구(Gazelle & Rudolph, 2004)와 일치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구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및 낮은 가족 유대감이 

위축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국내의 횡단

적 연구 결과(김성수, 2013)를 확장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 이해, 연구 및 중재에 시사하는 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전반

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대부분(약 85% 이상)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이 점차 증

가하는 궤적을 따라 발달한다는 점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주목하여 지원하며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 동안 사회적 위축이 

대체로 안정 추세를 보인다는 외국의 연구결과(Oh et al., 2008)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사회적 위축이 점차 증가하는 발달궤적에 속하는 청소년들 중 일부

(14.3%)는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도 비교적 높으면서 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궤적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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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발달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적 수준(예: 가족이나 또래집단 수준의 

중재)과 개인 차원(예: 개인 및 집단상담)의 집중적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룬 부모의 양육태도나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들 외에도 이러한 발달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도, 강력한 친구지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여 다문화청소년이 보다 부정적 

발달궤적으로 이행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

년이 지각하는 친구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이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상담적 노력이 학

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은 다문

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뿐 아니라 나아가 또래배

제나 따돌림같은 청소년기에 비교적 흔한 사회적 관계 문제나 우울, 불안 등의 보다 

심각한 정서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발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특정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초5부터 중3까지 5년

에 걸쳐 사회적 위축의 전반적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4가지 이질적 발달궤적을 확인

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방임과 같은 가족관계 관련 변인이 사회적 위축

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

여줌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지도와 사회적 위축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 상, 특정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요인들과의 역동적 관계 등 사회적 위축의 발달과 관련된 포괄

적 그림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보다 다

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및 확인하고 이를 체계화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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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Identifying latent 

classes and testing the impact of both neglectful 
parenting and supportive friendships

Jung, Jumi*ㆍLee, Donghyung**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which exist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SW) amongst multicultural youth, and test the impact 

of neglectful parenting(NP), supportive friendships(SF), and their interactions on 

these latent classes. We analyzed the 5-year longitudinal data from 5th through 9th 

grades, which is part of the MCAPS data collected by the KYPI since 2011. The 

results from our latent growth modeling demonstrated an overall linear pattern of 

slow and steady increment of SW over time, but with indications of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Growth mixture modeling identified 4 distinctive trajector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NP was, the higher was 

the likelihood that adolescents belonged to the high-increasing rather than either 

the low-increasing or low-decreasing trajectories. The higher the SF wa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following a relatively more positive trajectory. Moreover,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were found that suggest that SF appeared to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NP on SW trajectorie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understanding 

and intervening with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social withdrawal, neglectful parenting, 

supportive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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